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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 2 언어 (L2) 습득 관련 연구는 분절음 및 초분절적 요소가 학

습자의 발음 숙련도나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

고, 그 중요성을 강조해왔다[1]-[7]. 이들은 발화의 분절음, 유창

성, 문법 정확도 중에서 어떠한 속성이 말하기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L2 학습자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 기준점을 제시하

기 때문에 교사나 언어학습 프로그램이 학습자들에게 효율적

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에 중요한 초석이 된다. 예를 들어, 강
세오류가 반드시 의사소통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분절음 

수준에서 잘못된 발음이 반드시 의사소통을 방해하지 않을 수

도 있다[1], [2]. 의사소통에 중요한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자의 인식과 평가 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요구

된다.
선행연구는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 네덜란드어 및 

중국어 수동 평가에서 L2 에 의존적인 요소들을 평가항목 사용

하고, 숙련도나 이해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1]-[7]. L2 
영어의 경우 운율의 정확도가 의사소통에 중요할 것이라는 언

어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실험의 평가항목으로 사용되었다[2]. L
2 중국어는 성조실현 패턴을 평가항목으로 사용하였고[6], L2 
일본어는 강세억양을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항목으로 

연구하였다[4]. 이와 같이 선행연구는 L2 특성을 반영하여 의사

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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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L2 한국어에서 어떠한 요소가 발음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비원어민 한

국어의 의사소통에 중요하게 인식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예측

하고, 실험을 통하여 이를 검증할 것이다.
<표 1>은 L2 한국어를 다루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평가 항

목을 정리한다. 이들은 고정된 수의 요인과 숙련도 점수 사이에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관찰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8]-[12]. 숙련도 항목은 발화의 숙련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평가한다. 유창성, 음운변동 규칙, 분절음 정확도와 같은 특정한 

언어학적 특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문장 전체에 걸친 포괄

적인 인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분석적 항목과 구별된다[13].
숙련도 점수와 높은 상관관계가 관찰된 요인을 <표 1>에서 

검은색 원으로 표시하고 있다. [14], [15]의 경우, 변수들 간의 상

관관계가 아닌 시간에 따른 변수 내에서의 변화를 관찰하였으

므로, 이를 표시하지 않는다. 유창성을 평가한 연구들은 모두 유

창성이 숙련도를 표현하는 데에 유용한 척도라는 점에 동의하

고있다[8], [9], [10]. 그러나, 대치, 삭제, 삽입오류를 포함한 분절

음 정확도뿐만이 아니라[9], 끊어읽기 또한 말하기 평가에 중요

한 요인으로 제시하는 연구도 있다[8], [10].
이러한 불일치는 실험 설계와 목적의 다양성으로 설명이 가

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어가 모국어인 화자를 대상으로 

실험할 경우 분절음 정확도가 숙련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수 있는 반면, 중국어가 모국어인 화자에게는 끊어 읽기에서 높

은 상관관계가 관찰될 수도 있다.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모국어

의 영향을 받아 중국어의 성조와 억양대로 발음하기 때문에[8]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의 상관관계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험자 L1 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

른 실험결과가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L1 에 의존적이지 않고, 
외국어로써 한국어 습득 전반적에 걸쳐 일반화 가능한 결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 실험결과의 차이점은 실험 목적의 다양성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분절음이나[9] 끊어 읽기와[8], [10] 같은 특정 

언어학적 현상이 발음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경우, 해당 

현상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을 지라도 항목들 

간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가늠하기에 쉽지 않다. 다른 항목들과 

직접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분절음과 

초분절음의 요소를 함께 평가했을 때 이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

해서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현상을 포

괄하여 총체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는 대용량 실험의 필요한 상

황이다.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에서 측정되지 않거나 충분하게 고려

되지 않은 항목도 살펴봄으로써 실험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

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음운변동 규칙의 미실현은 한국인 학습

자 발음의 대표적인 특징이다[16]-[19]. 한국어 발음에는 음운변

동 규칙이 적용되어 기저형 그대로 발음되는 것이 아니라 음소

문맥 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아 구개음화, 연음화, 격음화, 유음

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는데, 비원어민 발화에서 이러한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어에서 발생하지 않는 연

음법칙, 동화(비음화, 구개음화), 경음화, 격음화, 탈락, 축약, 첨
가 현상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한다[16]-[19]. 이러한 음운

변동 규칙의 미실현이 숙련도 평가에 얼만큼 중요한 요소로 반

영되는지 조사하는 것은 흥미로운 주제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까지는 음운 현상 중의 일부인 연음화, 경음화, 비음화가 [8]에
서 다루어졌고, 보다 더 많은 음운변동 규칙을 포함하여 확장된 

범위에서 실험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평가

항목

정명숙

(2008)
홍혜진 

(2014)
홍석영 

(2016)

김 영

수 외

(2013)

사야

몬 

(2016)

김아람 

(2017)
이복자 

(2016)

운율 ●

끊어

읽기
● ●

유창성 ● ● ● ○ ○

분절음 ○ ● ○ ○ ○

음운

변동
○

복잡도 ○ ○ ○

망설임 ○

이해도 ○ ○

표 1.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비원어민 발화 한국어 평가항목의 비교 

(○ = 평가항목으로 사용됨, ● = 평가 사용되며 숙련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남)
Table 1. Evaluation criteria used in previous studies assessing non-native 
Korean speech (○= used as a variable, ● =used as a variable and found to 

be an important factor)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L2 한국어 말하기 평가를 진행한 대부

분의 연구는 강세와 억양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지 않았으나,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이해도나 숙련도에 중요한 항목으로 나

타났다[1], [2], [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세와 억양 또한 평

가 항목으로 포함하여 한국어 말하기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 이를 통해 한국어에 강세가 존

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이해도나 숙련도 평가와 유의

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는지 관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리해보면, 선행연구들의 실험결과에 불일치하는 결론이 

관찰되고 있으며, 확장된 실험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양한 모

국어의 학습자와 평가항목을 포함한 실험을 설계하고, 그 결과

를 정리하고자 한다.

2. 실험 설계

선행연구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실

험을 설계하였다.

2.1. 코퍼스

L2 한국어 교재에 출현하는 어휘로 구성된 50 명 학습자가 발화

한 50문장을 평가하였다. 질문문 8개, 평서문 42개의 문장유형

으로 구성되며, “어머니께서 어디에 계십니까?”와 “먼저 앞에 

있는 닭고기를 볶으세요.”와 같이 연세대 한국어학당 교재에 출

현하는 일상 대화에 사용되는 표현이다[20]. 즉흥발화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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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현상에 더 가깝기 때문에 낭독체 코퍼스는 이러한 현

상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서
론의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음운변동 규칙을 평가하기 위해서

는 즉흥발화가 아닌 낭독체 발화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

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음운변동 규칙의 정확도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확인하고자 하는 음운변동 규칙과 이를 포함하는 단어와 표준

발음, 그리고 학습자의 실제 발음을 표준 발음과 비교하는 과정

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신중히 설계된 발화목록이 요구된

다. 따라서 즉흥발화가 아닌 낭독체 코퍼스를 사용하였으며, 총 

203 개의 음운변동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규칙유형별 출현 빈

도수는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음운변동규칙 출현빈도

연음화 87
경음화 46
비음화 35
격음화 30

구개음화 5
합계 203

표 2. 발화목록 50 문장에서 발생하는 음운변동 규칙의 

종류와 빈도수 

Table 2. Distribution of phonological rules occurring in 50 
sentences used in this experiment.

2.2. 평가 항목

L2 한국어 평가에 중요하다고 예측되는 요소를 기반으로 설계

한 항목은 분절음, 음운변동 규칙, 강세와 억양, 유창성, 전반적

인 숙련도를 포함한 5가지로 정의하였으며, 평가자들은 각 항

목에서 1점~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분절음과 음운변동 

규칙은 오류율을 기반으로 평가되었으며, 오류율은 전체 분절

음 개수 중 오표준발음과 불일치하는 분절음의 빈도로 산출된

다.
1) 숙련도: 특정 언어학적 특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발화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holistic) 인상을 1 에서 5 등급으로 평가

하였다. 예를 들어, 발음이 표준발음과 다르더라도 듣기에 불편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변이로 간주되면 높은 점수를 할당할 수 

있다.
2) 유창성: 문장 내의 발화속도, 휴지, 머뭇거림, 반복발화, 늘

어짐, 간투사의 비율에 따라 유창함을 평가하였다. 예를 들어, 
발화속도가 느리거나 음절별로 끊어서 발음하는 경우 감점의 

요인이 된다.
3) 음운변동 규칙: 음운변동 규칙을 포함하는 음절의 위치를 

사전에 표시하고, 규칙의 실현여부를 기반으로 평가하였다.
4) 분절음: 문장 전체에 대한 청취전사를 수행하고, 표준발음

과 실현 발음 사이의 불일치 비율을 기반으로 평가하였다.
5) 강세와 억양: 단어 내부 및 문장에 걸친 강세와 억양의 적

합성을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질문문의 억양이 실현되지 않아 

서술형으로 들리는 경우 감점의 요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세

종대왕”이라는 단어에서 1 번째가 아니라 3 번째 음절에 강세가 

실릴 경우 부적절한 인상을 받게 될 것이며, 감점의 요인이 된

다.
평가자는 발화목록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

도는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즉, 발화하고자 하는 문장

을 평가자가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문장을 이해하는 데 필

요한 노력의 정도를 독립적으로 측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해

도는 평가항목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그림 1>은 분절음과 음운변동 규칙 정확도의 차이를 예시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좋겠습니다”에서 학습자가 규칙을 적용

하지 않고 기저형 대로 발음했을 때와 규칙을 올바르게 적용했

을 때의 발음열이 각각 제시되고 있다. /ᅩ/에 후행하는 [ᄏ]이 

[ᄀ]으로 실현되었을 경우 격음화 오류로, /ᅦ/에 후행하는 [ᄊ]
이 [ᄉ]으로 실현되었을 경우 경음화 오류로, 그리고 /ᅳ/에 후행

하는 [ᄆ]이 [ᄇ]으로 실현되었을 경우 비음화 오류로 분류된다. 
이 외에 나타나는 오류는 분절음 오류로 분류하여 오류율이 계

산된다.
분절음 정확도의 경우 하나의 발음열만 표준발음으로 간주

되었다. 원어민에게도 나타나는 다중 발음변이 양상을 고려하

여 평가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발음변이를 어느 범위까지 허

용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일치된 의견을 찾기 힘들고, 평가의 목

표가 발음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국립국어원에서 정의한 

표준발음을 기준으로 정확도를 평가하기로 하였다.

그림 1. “좋겠습니다“ 발화에서 음운변동 규칙 적용 전 (상단)과 

적용 후 (하단) 발음열. 수직 상자 내에서 발생하는 오류만 

음운변동규칙 오류로 평가된다. 
Figure 1. Pronunciations before and after the application of 

phonological rules occurring in the phrase [ʥ̥okʰes˭ɯm̚nid̥a] (would 
like). The highlighted boxes show where phonological errors may 
occur, while mispronunciations of segments outside the boxes are 

counted as segmental errors.

2.3. 학습자

국내에 거주하는 L1 만다린 중국어 43명, 일본어 3명, 캄보디아

어 2명, 베트남어 1명, 필리핀어 1명으로 구성된 총 50 명의 학

습자이다. 성별, 연령, 학습자 수준은 초급부터 고급까지 균형

있게 구성되었다. 나이는 18~60세 사이이며 평균 24세이다. 한
국에서 평균 거주 기간은  2 개월에서 6년 사이, 평균 1.5년이다.

2.4. 평가자

음성학 및 음운론에 대한 지식이 있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대

학원생 4명이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들의 모국어는 한국어이며, 
음운변동 규칙이 평가항목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관련 지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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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평가자를 모집하였다. 평가자간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음 50개의 발화에 대한 일치도를 확인한 후, 평가를 시작하였

다. 평가 및 전사 작업은 약 5 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일치도 확

보를 위해 격주로 훈련 및 논의를 진행하였다.

3. 실험 결과 

숙련도 발음 평가에 대한 평가자간 신뢰도는 크론바흐 알파계

수(Cronbach’s alpha coefficient)로 측정하였으며, α = 0.88로 비

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수치와 비교

했을 때(α = 0.82 [4], 0.88 [9], 0.89 [10], 0.74 [12]) 충분히 높은 

신뢰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숙련도 점수의 평균은 2.94, 표
준 편차는 0.98 이며, 점수별 문장 분포는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3.1. 숙련도와 항목별 상관관계

각 항목이 숙련도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화당 평가자 4명의 평균 점수를 취한 후[4], 피어슨 상관분석

(Pearson product-moment correlat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모든 항목은 숙련도 점수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p <0.0001), 그 중 분절음 (r = 
0.81)과 유창성 (r = 0.80)에서 가장 강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

다. 강세와 억양 (r = 0.76)과 음운변동 규칙 (r = 0.74)은 상대적

으로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숙련도 등급이 높은 문장일

수록 분절음 오류가 적고 적절한 속도로 발화되었다는 것을 의

미한다.
발화 속도가 숙련도를 예측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선

행연구의 결론과 유사하다[8], [11], [12]. 그러나 분절음 정확도

가 유창성보다 숙련도를 조금 더 잘 대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본 연구의 새로운 발견이다. 이들 상관관계는 근소한 차이

만을 보이고 있으나, L2 한국어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가 분절

음 정확도를 충분히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또 다른 발견은 한국어의 강세와 억양 또한 숙련도

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r = 0.76). L2 한국어를 평

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강세와 억양을 변수로 포함하지 않

았으며, 한국어가 음절 박자(syllable-timed) 언어이기 때문에 강

세나 억양이 지각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

측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강세와 억양 또한 한국어 숙련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
수의 연구는 학습자들이 음운변동 규칙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

로 예측하고 실현 양상을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세와 억

양이 말하기 평가에서 더 중요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흥미로운 

발견이다.

그림 2. 비원어민 한국어 평가항목별 숙련도 점수와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 r). 결과 모든 항목은  숙련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분절음 (r = 0.81), 유창성 (r = 0.80), 강세와 억양 (r = 0.76), 
음운변동 규칙 (r = 0.74) 순서로 상관계수가 높다.

Figure 2. Linguistic correlation with proficiency scores according to 
Pearson measure. Correlation is the highest in the order of segmental 

accuracy (r = 0.81), fluency (r = 0.80), pitch and accent (r = 0.76), and 
phonological accuracy (r = 0.74).

3.2. 분절음 실현 양상과 발음평가

분절음 오류는 대치, 삭제, 삽입양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표 

4>는 학습자별 오류율과 발화별 발음 평가 점수를 오름차순으

로 나타낸 것이다. <표 5>는 전체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최소

값, 최대값을 보여준다. 학습자들이 문장을 보고 읽을 때 최대

한 비슷한 소리의 발음으로 조음하게 되기 때문에 대치가 삭제

나 삽입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발음 평가 최저 평균인 1.83 점을 받은 44 번 학습자의 경우에

는 ‘아파트’를 [아파티]와 같이 다른 음소로 대치하여 실현한 비

율이 17.45%, ‘게으른’을 [게을른]와 같이 종성에 음소를 삽입하

여 실현한 비율이 3.62%, ‘편의점’를 [펴늬저]와 같이 종성을 삭

제하여 실현한 비율이 4.86%로 분절음 실현에 있어 높은 비율

의 음소 대치양상을 보인다. 반면, 발음 평가 점수 최고점인 

4.33 점을 받은 36 번 학습자의 경우에는 음소 대치 비율 5.34%, 
삽입 비율 2.14%, 삭제 비율 3.43%로 음소 대치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이에 비해 삽입, 삭제 비율은 소폭 하락하였다. 대체적

으로 학습자의 발화에 나타난 음소 대치, 삽입, 자음 삭제의 비

율이 낮을수록 학습자의 발음 평가 점수는 높아지는 경향이 확

인되었다.
분절음의 대치, 삽입, 삭제 비율과 발음평가 점수와의 상관분

석을 시행한 결과를 <그림 3, 4,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음소 대

치 비율과 발음 평가 점수와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0.941 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1), 삽입 비율과 발

음 평가 점수와의 상관계수 역시 -0.704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p<0.001). 삭제 비율과 발음 평가 점수와의 상관계수도 

-0.696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분석 

점수 1 2 3 4 5 합계

문장 개수 1,273 2,906 3,388 1,971 462 10,000

표 3. 비원어민 발화 한국어 2,500문장에 대한 평가자 4명의 숙련도 

발음 평가 점수의 분포

Table 3. Proficiency score distribution for 2,500 utterances, each rated by 
four native spe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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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음소 대치, 삽입, 삭제 비율 모두 발음 평가 점수와 강한 음

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음소 대치 비율은 매우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음소 대치 비율과 발음 평가 점수의 상관관계

Figure 3. Relationship between phoneme substitution rate and 
pronunciation evaluation score

그림 4. 음소 삽입 비율과 발음 평가 점수의 상관관계

Figure 4. Relationship between phoneme insertion rate and 
pronunciation evaluation score

그림 5. 음소 삭제 비율과 발음 평가 점수의 상관관계

Figure 5. Relationship between phoneme deletion rate and
pronunciation evaluation score

학습자
발음 평가 

점수
대치 (%) 삭제 (%) 삽입 (%)

44 1.83 17.45 4.86 3.62
5 1.86 18.11 7.24 5.53
21 1.88 16.73 6.24 6.53
38 1.88 19.49 6.01 7.10
1 1.89 17.68 7.15 6.10
4 1.90 16.06 6.01 6.48
23 1.96 16.35 6.77 5.77
17 2.13 15.59 9.34 4.24
22 2.17 13.68 7.63 4.39
42 2.20 15.49 5.91 5.05
15 2.40 14.06 7.72 4.15
7 2.47 12.92 7.82 5.20
19 2.55 11.87 4.96 3.62
49 2.59 14.54 5.05 3.77
29 2.62 13.16 6.82 3.24
2 2.63 14.39 4.58 3.96
3 2.64 11.68 5.58 2.86
25 2.65 15.59 4.19 6.63
35 2.65 14.30 6.58 5.91
40 2.65 13.30 6.34 3.77
32 2.73 14.35 5.34 4.81
34 2.80 14.39 5.10 3.38
18 2.80 10.53 4.34 5.10
6 2.85 12.35 6.34 3.81
45 2.86 12.20 3.24 5.67
14 2.93 13.68 2.57 4.34
50 2.93 10.30 3.96 5.29
12 2.96 9.68 5.82 3.62
46 2.97 12.77 3.77 4.00
8 3.03 10.92 6.43 4.05
27 3.04 10.96 5.67 4.19
13 3.05 10.34 4.48 2.67
26 3.07 10.01 5.53 4.67
43 3.10 10.25 3.53 4.10
30 3.14 10.68 3.24 3.67
33 3.26 10.01 3.86 3.48
16 3.30 8.06 3.86 2.24
31 3.53 9.25 4.39 3.77
39 3.65 8.44 3.86 2.57
28 3.76 6.91 2.67 2.19
41 3.86 6.20 2.19 2.14
37 3.95 6.82 3.62 3.15
36 4.33 5.34 3.43 2.14

표 4. 학습자별 음소 대치, 삽입, 삭제 비율과 발음 평가 점수 

Table 4. Phoneme substitution, insertion, deletion rates and 
pronunciation evaluation scores of each learner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대치 12.49 3.38 5.34 19.50
삽입 4.26 1.30 2.15 7.10
삭제 5.21 1.62 2.19 9.34

표 5. 비원어민 한국어 낭독체 변이양상에서 나타나는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Table 5. Mean, standard deviation, minimum, and maximum values for 
phoneme substitution, vowel insertion, consonant deletion rates(%) in 

non-native Korean read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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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비원어민 발화 평가는 다양한 언어학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의 서론은 L2 한국어 발음 평가를 다루는 선행연구를 살

펴보았다. 그리고, 실험설계와 피험자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결

론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으며, 확장된 실험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은 한국어 학습자 50 명이 발화한 50 문장을 

대상으로 하여 분절음, 강세와 억양, 유창성, 음운변동 규칙의 

실현 양상이 숙련도 발음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상관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모든 항목이 발음 평가 점

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분절음, 유창성, 강세와 억양, 
음운변동 규칙, 순서로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분절음을 다시 대치, 삽입, 삭제 유형별로 상관관계를 분석하

였을 때, 모든 유형에서 발음 평가 점수와 강한 음의 상관관계

가 관찰되었다. 이 중 대치양상에서 특히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대치 비율이 높을수록 학습자의 

발음 평가 점수는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L2 한국어에서 분절음 정확도가 유창성보다 숙련도를 더욱 

잘 대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본 연구의 새로운 발견이다. 
뿐만 아니라, 강세와 억양 또한 지도가 필요한 초분절적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비원어민 한국어 의사소통 능

력의 균형있는 발달을 위해 중요한 요소들을 파악하는데에 유

용하게 사용활 수 있으며,  추후 자동평가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원자료로 활용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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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학습자에게 주어진 발화목록 50 문장은 아래와 같다.

1. 어머니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2. 중국 음식 중에서 뭐가 유명해요?
3. 요즘은 포장이사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4. 한국에 몇 번 와 봤어요?
5. 혼자 외국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6. 먼저 앞에 있는 닭고기를 볶으세요

7. 같이 있으니까 기분이 더 좋네요

8.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많다

9. 어머니는 아들을 낳고 기뻐했습니다

10.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어색해요

11.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12. 좋아하는 사람한테서 꽃 한 송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13. 게으른 학생은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없지요

14. 신부는 꽃다발을 들고 있고 신랑은 꽃을 꽂고 있어요

15. 실례지만 시청에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돼요? 
16. 형제 중에서 맏이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17. 정희 씨는 전공이 뭐예요? 
18. 주말에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거나 집에서 책을 읽습니    

           다
19. 여학생들에게 심리학이나 법학이 인기가 있다는군요

20. 냉장고 안에 과일과 채소가 많지만 먹고 싶지 않아요

21. 아파트 근처에 병원하고 약국하고 편의점이 있습니다

22. 값 비싼 명품도 좋지만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선물이 좋지요

23. 대학 동창들과 지금도 연락하면서 안부를 주고 받는다

24. 아직 우리는 건강하고 젊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요

25. 동생 생일에 케이크도 사고 축하 노래도 불렀어요

26. 설날과 추석은 한국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27. 3 월이 되니까 햇볕이 참 따뜻합니다

28. 큰 오빠는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작은 오빠는 신문사에서    

          근무합니다

29.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해서 배출해야 돼요

30. 뭐니뭐니 해도 업무 능력이 특히 중요하지요

31. 공항은 출국하는 사람과 입국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32.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은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   

          입니다

33. 국립학교 등록금이 사립학교 등록금에 비해서 싼 편이에    

          요
34. 우리 팀 전력이 상대편 전력보다 훨씬 뒤떨어집니다

35. 건물 앞은 복잡하니까 지하철 역 입구에서 내립시다

36. 필요한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37. 1 년 동안 같이 공부한 친구들과 이별하기가 아쉽다

38.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39.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하면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   

          습니다

40. 물론 전기 밥솥이 압력 밥솥에 비해서 편리하지요

41. 건강을 잃으면 건강을 되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42. 습기가 많아서 그런지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비 오듯 흘러  

           요
43. 세탁기가 없으니까 빨래가 많이 밀려서 힘들어요. 
44. 처음에는 정말 많이 넘어졌는데 이제는 스키 타기가 어렵   

           지 않습니다.
45. 논문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찾으려고 인터넷을 검색했어    

           요
46. 관리사무소는 몰리는 주민들로 골머리는 앓는다고 합니다

47. 해결할 수 없는 사례만 늘어나고 있어서 국민들이 두려워   

           하고 있다

48.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해서 운전학원에 등록했어요

49. 여러분은 어떻게 만든 음식을 드시고 계십니까?
50. 가장 많이 팔리는 음료수는 탄산음료로 나타났습니다


